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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호석열사시신탈취·화장경찰개입공식확인
삼성개노릇받은대가, 양복열네벌과고기

경찰, 삼성 재촉 받으며 밀양서 열사 화장 처리 … 지회, “열사 억울함 풀기 부족, 수사·처벌하라”

경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

압에 항의해 2014년 5월 17일 

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

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

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탈

취하고 장례에 부당하게 개입

한 사실이 드러났다. 경찰이 

삼성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한 

대가로 받은 금품은 고작 양

복 열네 벌과 고깃집 회식이

었다.

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

회(진상조사위)가 5월 14일 경찰청 기

자실에서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

월 20일까지 ‘고 염호석 삼성전자서

비스 노조원 사건’을 조사한 결과를 

발표했다.

진상조사위는 “경찰이 삼성그룹의 

사주를 받아 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

탈취하고, 모친의 장례 주재권 행사를 

방해하는 등 삼성의 의도에 따라 위법

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”라고 공식 

확인했다.

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

▲열사의 장례와 화장 과정에 모친이 

장례 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에 대

한 사과 ▲경찰의 노사관계 객관 의무 

위배 등에 유감 표명 ▲경찰 정보활동 

범위 개정과 중립성 담보 ▲경찰 정보 

내용 객관 분석 방안 마련과 사후 평

가, 통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.

진상조사위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

경찰은 삼성의 사주를 받고 염호석 열

사 유지에 따라 노조에 위임한 장례를 

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개입했다. 경찰

은 유족에게 삼성이 원하는 가족장을 

종용하며 삼성그룹에 수시로 정보를 

제공하고 친부라는 자에게 삼성 측 돈

을 대신 전달했다.

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서울의료원에 

모인 조합원들에게 캡사이신을 쏘며 

폭행한 뒤 열사의 시신을 폭력으로 탈

취했다. 경찰은 시신 탈취에 항의하는 

조합원 25명을 불법 체포해 한 명을 

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했다. 경찰 주

도로 몰래 밀양화장장으로 운구한 열

사의 시신은 삼성그룹의 재촉을 받으

며 서둘러 화장했다. 이 과정에서 친

모와 동료들은 접근조차 차단

당했다.

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

진상조사위 발표 결과에 대해 

“지난 2014년 5월 17일부터 

20일까지 경찰이 삼성의 직원

처럼 움직인 사실을 밝혔다는 

점에 의의가 있다”라면서 

“열사의 억울함을 풀기에 부

족하다”라는 견해를 밝혔다.

지회는 “열사 시신 탈취를 

기획한 경찰과 삼성그룹 간 공모 등에 

대한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”라고 지

적했다. 지회는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

▲장례방해로 형사처분 받은 조합원들

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▲관련 책임

자의 위법, 월권행위에 대한 수사와 

징계 ▲노동쟁의 대응한 최후·보충적 

경찰력 투입 원칙 확립과 투명한 객관 

절차 마련 ▲지난 10여 년간 경찰의 

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전수조사와 이

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.

노조는 성명을 내고 “천인공노할 

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는 무소불위 

삼성 재벌과 뒤틀린 공권력이 공모한 

범죄”라고 규정했다. 노조는 “이번 

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나 관계자 전원

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”을 

촉구했다. 


